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한국어 관용표현과 속담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한 교수법에 대

해서 서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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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누워서 떡 먹기

-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하는 말

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

3. 식은 죽 먹기

-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4. 누워서 침 뱉기

-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떡과 관련된 속담을 고른 이유는 떡이 한국인이 많은 애착을 갖고 종류 또한 다양해서 한국

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음식에 관련된 문화를 통해서 속담을 배우고 떡과 관련된 많은 속담들

을 통해 우리 문화와 함께 속담 및 관용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떡과 관련된 속담을 지

정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죽 또한 ‘본죽’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본죽’은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죽과 관련된 관용구를 선정했다.

누워서 침 뱉기의 경우 위에서 누워서 떡먹기를 통해 같은 표현인 ‘누워서’를 통해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관용구를 하나 넣어봤다. 

II. 본론

1. 누워서 떡 먹기

-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하는 말



일단 속담이나 관용어구의 경우 우리가 말 그대로 뜻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의 문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

다.’ 같은 속담들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가랑잎과 솔잎이라는 단어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바람 잘 날이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에 비해 ’누워서 떡먹기‘ 는 문장 그대로 직관적으로 누워서 떡을 먹는 상황을 떠올림으로

써 굉장히 편하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위에 ’누워서 떡먹기‘처럼 직

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2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왜 어른이 시키는대로 할까? 두 번째는 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내용일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장유유서’ 사상을 가르치면

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권이라는 문화를 가르치면 좋을거 같다. 그리고 또한 윗사람을 공

경하는 문화를 알게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존댓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

상된다.

두 번째로 떡이 생기는 일은 왜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나라의 음식 문화를 

가르치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떡이라는 것의 어원이 ‘덕’이라는 소리도 있고 예로부터 궁중에

서는 사치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귀한 선물로 주고 받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떡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더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식은 죽 먹기

-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식은 죽 먹기’ 관용구도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자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본죽’ 브랜드를 통해 음식문화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재미있을 거 같다. 

4. 누워서 침 뱉기

-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누워서 침 뱉기’의 경우 위에서 ‘누워서 떡먹기’와 함께 누워서 하는 행동들끼리 묶어서 배우



면 재미있을거같다. ‘누워있으면 소된다‘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누워있는게 단지 편한상

태라서 좋은 상황인것만 있는게 아니라 게으름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남을 해치려 하면 자신

에게 되려 피해가 온다는 좋은 교훈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거 같다.

III. 결론

결국 속담이나 관용구를 배운다는건 어느정도 한국어 실력이 있는 학습자를 상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 안에서 언어를 습득

하면 더 재밌고 한국을 이해하면서 언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1. 네이버 – 국어사전 


